
고 엘레나 전도사님 장례식을 준비하며 
 

화요일날 경찰입회 하에 사망원인 확인이 나면 스테피가 시신을 교회로 옮겨오기로 약

속을 하고 병원에서 스테피와 니꾸(전도사님 큰아들 둘째아들)와 작별한 후 월-화요일에 

있을 1박2일 아버지학교 1-3기 스텦 상반기 컨퍼런스 시장을 제이와 시모나와 성민이

와 부지런히 보고서 곧바로 부랴부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도착하니 9명의 자녀들과 릴리아나 자매와 마리아나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트리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8시에 철야기

도회를 조금 일찍 소집을 했습니다. 

 

1. 장지부터 확인을 하고 꼬스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교회 신부를 만나서 땅을 신

청을 했고 250레이를 토요일날 땅값으로 내고 영수증을 가져가면 땅을 기증받게 

됩니다. 묘지를 파는 사람을 싸미 아버지와 제이와 반담과 꼬스띠 매형 4사람을 

선정하여 수요일 아침 이른 새벽 5시에 준비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2. 장례식 리무진을 렌트하는 것을 꼬스띠가 맡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천국길을 면

소재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 백성 천국가는 장례식이 어떤 것인

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사람들은 마차에 시신을 실

고 가지만) 

3.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세우는 대신 돌 비석으로 사진을 넣어서 준비하기로 했습

니다. 역시 꼬스띠가 맡아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4. 입관식을 위한 장례절차는 루마니아 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가져올 때 목욕과 화장을 병원에서 해서 입관한 후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마리

아나가 말했씁니다. 하여 마리아나와 릴리아나가 이미 사온 관을 다시 가지고 부

카레스트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오렐 형제가 자기 봉고차에 실고 가기로 했습니

다.  

5. 발인식과 하관식은 부카레스트 노회장 에밀 메쉬떼랴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

니다. 주보를 만들건지 어떤 순서를 넣을지에 대한 준비도 꼬스띠가 맡아서 전화

를 드리고 대화 하기로 했습니다. 

6. 영정 사진은 꼬스띠와 성민이가 찾아서 프린트하여 액자에 넣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7. 화관은 하나만 준비하되 꼬스띠가 올테니짜 읍에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8. 손님들이 관에 놓는 꼿들은 너무많이 차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때 

그때 꺼내서 적당량만 놓도록 했습니다. 

9. 고인이 입고 갈 옷은 검은색으로 입어야 한다고 해서 사모님과 마리아나가 올테

니짜 읍에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10. 화요일날 시신이 도착하면 유치부실에대 모시기로 하고 수요일 아침 발인예배때 

교회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11. 화요일 날 유가족들이 오면 숙식할 곳과 식사준비를 위한 매뉴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위해 시장을 마리아나와 릴리아나 그리고 사모님과 꼬스띠와 비오렐이 

올테니짜 읍에가서 토요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12. 수요일 아침 식사 준비는 마리아나 사춘이 와서 돕기로 했고 매뉴를 정하고 필

요한 재료들 아침 시장은 토요일날 봉고차 편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13. 수요일 점심 식사 준비 매뉴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올테니짜 읍에서 사되 

없으면 부카레스트 매뜨로에 가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14. 장례식에 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연락은 아빠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15. 발인예배를 위하여 모두 떠나면 여전도회 자매님들과 사모님이 교회에 남아서 

점심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16. 발인예배가 끝나면 9명의 자녀들은 120명 정도 점심식사를 위한 테이블 정리를 

빨리 해 놓고 하관식에 오도록 결의했습니다. 

 

모든 결의를 마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발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엘레나 전도사님이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더이상 속썩이지 말고 공부 열심히하라”고 아빠가 눈물

로 격려를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꼬리나를 보고 “너도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꼬리나도 이젠 속썩이지 말고 학교생활에 열심을 내야지?” “막내 니꼴라에야 너도 하루

속히 청소년기 방황을 끝내고 맘잡고 믿음생활 잘해야지?” 눈물로 아빠가 위로하고 격

려를 했습니다. 서로가 할일이 많아서 11시에 아빠의 기도와 축도로 겟세마네 가족공동

체 철야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장례준비에서 마칠때까지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시고 장례식을 통하여 유가족들이 회개

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루마니아 사역 첫번째 제자를 맨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것이 순서가 안맞지만 아부지의 뜻이 있는줄로 알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때론 농담삼아 부카레스트를 오고가며 차안에서 “엘레나 전도사님 오늘 저녁 

철야기도회때 천국갈까요? “전도사님과 저는 겟세마네 밀알이 되야하는데 면소재지 공

동묘지에 뭍일 각오가 되있어요?” 서로 웃으며 농담하며 예수안에 형제 자매된것을 감



사하며 하루의 고된 사역들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천국을 그토록 소망했었는데 박선교

사보다 먼저 가신것이 순서에 맞지않아서 아직도 박선교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와 격려와 눈물로 함께 레슬링하여 주시는 중보기도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인사드릴께요. 2014년 6월 13일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